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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퍼비전은 상담자 교육의 중요한 핵심 요인이고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퍼바이저를 위한 교육과 훈련은 공식적으로 요구되고 있지 않으며, 수퍼바이저가 전

문적인 수퍼비전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퍼바이저 교육과 훈련, 수퍼바이저 발달이론, 그리고 수퍼바이저 역량과 관련된 문헌 검토를

통해 수퍼바이저 발달 요인과 수퍼바이저 역량 요인을 중심으로 수퍼바이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발달 및

성장시켜야 하는 구체적 요소들과 수퍼바이저 교육과 훈련의 주요한 방법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리하였다.

선행 이론과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수퍼바이저의 발달 및 역량을 나타내고 수퍼바이저 훈련에서 다루어야

하는 구체적 요소로서 수퍼바이저의 정체성, 수퍼비전 관계형성 능력, 효과적인 피드백전달 능력, 수퍼비전

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수퍼바이저가 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가치임을 정리하였다. 또한 수퍼바

이저 교육과 훈련 방법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이론수업과 경험실습이라는 것에 많은 연구들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논의에서는 국내 수퍼바이저 교육과 훈련에서 고려해야 할 점과 수퍼바이저를 대상으로

한 연구 수행, 수퍼바이저 발달적 관점과 역량에 근거한 수퍼바이저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수퍼바이저의

발달과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후속 연구로 제안하였다.

■ 중심어 :∣수퍼바이저 교육과 훈련∣수퍼바이저 발달∣수퍼바이저 역량∣

Abstract

Psychotherapy supervision has long been regarded as a crucial component of psychotherapy
education. Supervisory role is very important in supervision outcomes but the absence of and
need for supervisor's education and training have continued to be emphasized. Supervisor's
education and training can be used to better prepare and strengthen new professionals who serve
in the supervisory role. This study reviewed on the literatures of supervisor's education and
training, psychotherapy supervisor's development, and core competencies in supervis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ntroduced what supervisor should be trained. There were supervisor
identity, ability to build supervisory relationship/alliance, ability to provide effective and
summative feedback, knowledge of professional supervision and value of commitment to lifelong
learning and professional growth. Also consensus has converged on the superordinate value of
now crucial components in educating and training supervisors: didactic instruction and
experiential practice. In conclusion, I discussed what should be considered in Korean supervisor's
education and training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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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국내에서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증가하였다. 지난 2013년에는 ‘OECD가 본 한국

의 정신건강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세미나

에서 Susan O'Connor OECD자문관이 ‘OECD의 대한

민국 정신건강시스템 분석결과’ 발표를 통해 한국인의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 현상과 증가하는 자살률을 지적

하면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입원위주의 정신질환 치

료체계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국민 전

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방안을 마련해야 하

며,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3가지 사항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전면

개정한다는 안을 제시하였고 국가 정신건강 시스템의

체계적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협력을 강화하겠

다고 밝혔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수혜자가 국민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정신건강 영역에

서 전문상담사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고, 지난

해 세월호 사건에서도 1,000명이 넘는 민간 전문상담사

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다양한 현장에서 전문상담인

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전문상담사의 양적인 증가는 상담자의 역량과 전문성

향상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담자의 치료적 역량을 발달시키고 강

화시키는 주요 수단으로써 수퍼비전이 폭넓게 사용되

고 있다. Bernard와 Goodyear[1]는 수퍼비전의 정의를

경험이 많은 선배 상담자가 경험이 적은 후배 상담자

또는 동료 상담자의 상담 수행을 평가하고, 적절한 상

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함

으로써 내담자의 복지를증진시키며, 이 분야에 입문하

려는 상담자들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수퍼비전을 이루는 요소를 크게 수퍼바이저, 수련자,

내담자의 세요소로 볼 때[2], 수퍼바이저는 수련자와의

구조화된 학습관계에서 수련자의 실습경험이 상담학적

이론과 연결성을 가지도록 지도하는 특수한 교육을 수

행하며, 수련자와의 관계에서 교사, 자문가, 평가자, 치

료자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내담자 보살핌을 관찰

하여 내담자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역할

을 수행한다[3-5]. 이러한 의미에서 수퍼바이저의 역할

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수퍼비전 연구는 수련자

의 발달과 수련자가 지각한 수퍼비전에서의 경험이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수퍼비전

체제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수퍼비전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수퍼바이저에 초점을 둔 연구는 상대적으

로 부족하다[6-13].

이처럼 수퍼바이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부족은 수

퍼바이저에게 효과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데 있

어서 부족한 정보와 자료로 인한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 교육과 훈련에 대한 관심은

지난 25년 전부터 나타나는 상당히 최근의 현상이다

[14].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

과 기술,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수련자의상담자로서의

효율성과 전문적 정체성을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퍼바이저들은 어

떻게 수련자를 지도․감독하고 수퍼비전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해 훈련받지 않고 있으며[16], 수퍼바이저 교육

과 훈련 부재의 문제점및 필요성은지속적으로강조되

어 왔다[14][17-19].

국내수퍼바이저교육과 훈련 또한대체로 ‘도제’식으

로 이루어져왔으며, 수퍼비전에대한 교육과 훈련제공

의 부족으로 인해 수퍼바이저들은 자신들의 상담경험

이나 상담수련자경험 및 수퍼바이저경험에 의존하여

수퍼비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6][7][11][20]. 국내에서는 소수 대학원 과정만이 수퍼

비전 과목을개설하고 있고, 공식적인 수퍼바이저가 되

기 위한훈련 요구나 안내서가부재한상황이다[20-22].

초보 수퍼바이저는 상담자에서 수퍼바이저로 역할 전

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경험이 부족하다. 그

결과 초보 수퍼바이저들은 역할충격(role shock) 및 사

기꾼이 된 느낌(imposter syndrome)과 같은 수퍼바이

저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5]. 오효정, 최한나

[23]는 국내 초보 수퍼바이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탐

색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이들은 상담자에서 수퍼바이

저로 역할이 전환되면서 자신이 수행하는 수퍼비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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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자신감과 확신을 갖기 어려워 불안감과 막연함

을 경험하고, 상담자 역할과 다른 수퍼바이저 역할에

대해 갈등을 경험하며, 수퍼바이저로서의 정체성에 관

해 모호한 경험을하는 등 수퍼바이저로서역할 정립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효율적인 수퍼바이

저를 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수퍼바이저 교육과 훈

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효과적인 수퍼바이저 훈련이 무엇으로 구성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수퍼바이저훈련 방법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

으며, 훈련을 통한 수퍼바이저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로

서의 훈련 요소가무엇인가는 여전히 과제로남아 있다

[24][25]. 따라서 수퍼바이저가 발달 및 성장시켜야하는

훈련 요소들을 고찰해보는 것은행동적 용어로 관찰 가

능한 훈련 결과물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은 신뢰

롭고 타당한 평가 방법과 구체적인 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해 적절한 훈련방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훈련의 성과를 나타내고 수퍼바이저

의 발달과 성장을 의미하는 지표로서 수퍼바이저 훈련

의 초점이 되는 훈련 요소에 대하여 수퍼바이저 발달과

수퍼바이저 역량을 중심으로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살

펴보고자 한다. 또한 효과적인 상담 수퍼바이저 교육과

훈련의주요 방법요소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문헌 검

토를 통해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국내 수퍼바이저 교육

과 훈련에서 고려해야 할 점과앞으로의 수퍼바이저 연

구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문헌을 선정하는데있

어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디비피아, 국가과학기술전자

도서관, 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구글학술검색 등에

서 ‘수퍼바이저 교육’, ‘수퍼바이저 훈련’, ‘수퍼바이저

발달’, ‘수퍼바이저 역량’을 검색어로 하여 논문을 검색

하였다. 검색된 논문에서 ‘상담’을 결과 내 재검색 주요

어로 검색한 논문 중에서 학위논문과 등재후보지를 제

외하였고, 그 결과 13개의 국내 문헌이 검색되었는데,

각 문헌에서 연구의 대상이 수퍼바이저가 아닌 논문 3

편을 제외하고 10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국외

문헌은 ProQuest, APA-PsycARTICLES에서 ‘supervisor

training’, ‘supervisor development’, ‘supervisor

competencies’를 검색어로 하여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

색된 논문에서 국내 문헌과 마차간지로 ‘상담

(counseling)’과 ‘심리치료(psychotherapy)’를 결과 내

재검색 주요어로 검색하여 ‘supervisor training’이 39편

‘supervisor development’가 34편, ‘supervisor

competencies’ 42편이 검색되었다. 검색된각 문헌의 초

록을 연구자가 살펴보고 연구 대상자가 수퍼바이저가

아닌 문헌은 제외하였으며, 수퍼바이저 관점에서 수행

된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supervisor training’ 16편,

‘supervisor development’ 24편, ‘supervisor

competencies’ 22편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이

중 16편의 논문이 수적으로 중복되어최종 46편을 대상

으로 하였다.

분석절차는 수퍼바이저 훈련 요소로서 수퍼바이저

발달 요인과역량 요인을 정리하기위해 수퍼바이저 훈

련 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수퍼바이저 발달관련 연구와

수퍼바이저 역량관련 연구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수퍼바이저 발달 이론 및 역량 관련 연구

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수퍼바이저 훈련 요소로서

수퍼바이저 발달 요인, 수퍼바이저 역량 요인 및 수퍼

바이저 훈련 연구에서 효과적이라고 제시된 수퍼바이

저 훈련방법 요소와 내용을 정리하였다.

II. 본 론

수퍼바이저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많은 문헌에서

언급하고, 수퍼비전을 상담자 훈련의 초석으로 생각하

고 있지만 수퍼바이저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노력은 매

우 부족하다[26]. 아래에서는 훈련의 성과를 의미하고

수퍼바이저의 발달과 성장을 나타내는 수퍼바이저 훈

련 요소로서 무엇을 고려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수퍼바이저 발달관련 연구와 수퍼바이저 역량관

련 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수퍼바이저 훈련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수퍼바이저 훈련방법과 내용

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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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및 훈련 요소로서 수퍼바이저 발달 요인

수퍼바이저의 발달 개념은 수퍼바이저가 수퍼비전

경험을 획득하면서 각 발달단계에서 도전하고 극복해

야 하는 발달과제를 통해 변화한다는 것이다. 즉, 수퍼

바이저가 성장하면서 수퍼바이저로서의 전문적 정체성

을 발달시키고, 수퍼바이지를 수용하며, 수퍼비전 기술

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Watkins[13]는 수퍼바이

저 발달에 관한 개관 논문을 통해 수퍼바이저의 성장과

정에서 발달적 여정이 존재함을 지지하였다. 이것은 상

담수련생뿐 아니라 수퍼바이저도 고유의 발달단계를

지니며, 수퍼바이저 교육과 훈련에서 수퍼바이저의 발

달적 특성이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관심을 반영한 것이

다[12][27-30]. Borders[31]는 수퍼바이저 발달 모델들

이 수퍼바이저 훈련에 대한 발달적 접근을나타내는 것

이며, 수퍼바이저의 성장은 교육적 학습과 경험적 훈련

의 결과라고 제안하였다.

심리치료 수퍼바이저 발달 모델(Psychotherapy

Supervisor Development Model)은 1980년대에서 1990

년대 제작되었고 5개의 주요 모형은 다음과 같다.

Alonso[27]는 정신역동 및 발달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서 수퍼바이저 개인의 전문가적삶 전체를포함하는 수

퍼바이저 발달 모델을 설명하였고, Hess[28]는 초보 수

퍼바이저로서 경험하는 역할과 기술의 모호함이 경험

을 쌓아감에 따라 정체성 확립단계에 도달하고 전문가

로서의 정체성과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고 기술하였다.

Rodenhauser[12]는 역할 모델들을 모방하고 동일시함

으로써 역량과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모방단계에서 시

작하여 수련생의 역전이 반응을 활용하여 학습과 경험

을 강화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적 특징들을 설

명하였다. Stoltenberg 등[29]은 ‘구조’와 ‘영역’의 개념

을 도입하여 수퍼바이저 발달단계를 설명하였는데, 자

기자각-타인자각, 동기, 자율성과 같은 수퍼바이저의

심리적 ‘구조’가 변화하면, 연구자들이 ‘영역’이라고 설

명한 수퍼바이저의 행동이나 태도가 수퍼비전에서 달

라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퍼바이저 발달이론에

서 가장 주목 받는 Watkins[5][32]의 수퍼바이저 복합

성 모델(Supervisor Complexity Model; SCM)은

Hogan[33]에 의해 시작되고 Stoltenberg[34]에 의해 강

화된 상담자 발달 모델에 바탕을 둔 수퍼바이저 발달

모델이다. 그는 수퍼바이저가 발달함에 따라 도전해야

되는 과제를 유능함 대 무능함, 자율성 대 의존성, 정체

성 대 정체성 혼란, 자기 인식 대 무지로 정리하였다.

각 이론에서 수퍼바이저가 성장 및 발달시켜야 한다고

제시한 요인은 [표 1]과 같다.

표 1. 이론에서 제시된 수퍼바이저 발달 요인

이론명 수퍼바이저 발달 요인

Alonso 모델
･자아와 정체성
･수퍼바이저와 상담자 관계
･수퍼바이저와 행정적 구조와의 관계

Hess 모델
･정체성
･자신감
･유능성

Rodenhauser 모델
･정체성
･수퍼바이저의 역량

Stoltenberg, 
Delworth, McNeill
통합적 발달 모델

･자기자각-타인자각
･동기
･자율성
･전문적 기술

Watkins의 
수퍼바이저 복합성 

모델

･유능함 대 무능함
･자율성 대 의존성
･정체성 대 정체성 혼란
･자기인식 대 무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퍼바이저 발달 모델들

은 유사성을 지닌다. 즉, 수퍼바이저가 새 역할에 대한

부담감과 자기의심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초심자 위치

에서 자신의 유능함을 느낄 수 있는 수퍼바이저로서의

정체성과 향상된 수퍼비전 기술을 획득하면서 안정감

을 찾게 되고 숙련자 위치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그러

기 위해서는 각 발달 이론에서 제시된 발달 요소들이

획득되고 향상되어야 하며, 수퍼바이저를 교육하는 사

람들은 훈련과정에 있는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수행

기술과 개념적 이해 수준은 물론 그들의 준비성, 수용

성 등 발달적 수준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교육 및 경험

적 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퍼바

이저에 대한발달적 관점은 아직 수퍼바이저 발달 이론

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부족으로 인해 수퍼바이저 훈련

에서 채택되고 있지 않다[11][14][31][35][36].

수퍼바이저 발달 관련 연구들은 수퍼바이저 교육과

훈련, 수퍼비전 경험 및 상담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Worthington[37]은 개관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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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통해 수퍼바이저들이 수퍼비전의 능숙함에서 차

이를 나타내지만 수퍼바이저로서의 경험이 수퍼바이저

를 유능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훈련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상담경험은 상담능력에

서의 변화를 이루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38] 수퍼

바이저들이 훈련을 받지 않고 단순한 경험이 지속되는

것은 역량 변화에 충분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Stevens 외[39]는 수퍼바이저로서의 경험 및 훈련이 수

퍼바이저의 태도, 수퍼비전의 주안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경험과 훈련 모두 수퍼바이

저의 자기효능감 변화와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나 수퍼

바이저의 태도에 있어서는 경험을 제외한 훈련만이 보

다 지지적이고 덜 비판적이며 독단적이지 않은 사고와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Hess[28]와

Watkins[32]가 제안한 수퍼바이저가 발달하면 보다 더

지지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나타내며, 비판

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를 덜 보인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그러나 경험 단독으로는 수퍼바이저 발달을 강화시키

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퍼바이저 발달 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가능하

게 하고 활성화시킨 것은 척도개발이다. Watkins 외

[40]는 수퍼바이저 발달 연구가 제한된 관심을 받아온

것이 수퍼바이저 발달을 평가하는 도구의 부재에 기인

한다고 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Watkins[5][32]의 SCM을 근거로 하여 심리치료 수퍼

바이저 발달 척도(Psychotherapy Supervisor

Development Scale; PSDS)를 개발하였다. Watkins의

PSDS척도가 개발되어진 후 많은 연구들에서 PSDS를

활용하여 수퍼바이저 교육과 훈련 및 경험이 수퍼바이

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밝히려는 노력들

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Bencivenne[41]는 수퍼바이저들을 대상으로 수퍼비

전 경험 및 수퍼비전 훈련 시간과 수퍼바이저 발달의

관계를 PSDS 측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높은

수준의 수퍼바이저 발달은 증가된 훈련시간과 상관이

나타났으나 경험과 수퍼바이저 발달의 관계는 입증되

지 않았다. Lyon 외[18]는 심리학 박사과정중인 인턴들

을 대상으로 수퍼비전 훈련경험과 PSDS로 측정한 수

퍼바이저 발달과의 관계및 수퍼바이저가 되는것에 대

한 흥미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수퍼비전 훈련활동의 총

회수와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을 받은 시간의 수가

수퍼바이저 발달 수준을 예언하며, 대부분의 인턴들은

수퍼바이저가 되는 것과수퍼비전훈련 받는 것에 대해

흥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Pelling[42]은 수퍼바이저

경험, 상담경험 및 수퍼비전 훈련과 수퍼바이저 정체성

발달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수퍼바이저 정체성은

PSDS로 측정하였으며, 분석결과 수퍼비전 경험과 수

퍼비전 훈련은 수퍼바이저 정체성 발달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담경험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Vidlak[43]의 연구에서도 수퍼비전 훈련이 수

퍼바이저 발달과 높은 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수퍼바이

저 경험은 수퍼바이저 발달과 상관이 없고 수퍼바이저

발달과 수퍼비전 작업동맹의 관계에서 수퍼비전 스타

일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국내연구로는 이

홍숙, 최한나[9]가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경력에 따른

수퍼비전 회기에서 나타나는 수퍼비전의 과업과 기능,

수퍼바이저의 발달수준과 수행수준, 그리고 수퍼비전

성과에서 차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에서 수퍼바이저 발달에 대한 수

퍼바이저 훈련의 영향은 긍정적으로 일관되게 확인되

는 반면, 수퍼비전 경험과 상담경험은 그 결과들이 일

관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수퍼바이저로서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되기 위한 훈련과정과는 독립적인

별도의 수퍼바이저가 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수퍼바이저 발달에 대한 연구는 수퍼바이

지에서 수퍼바이저로의 역할 전환과정에 대한 이해와

수퍼바이저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

혀주고 있다.

그러나 수퍼바이저 발달 모델에서 제시되어 온 수퍼

바이저의 성장과 발달은 행동적 용어로 명확하게 정의

되지 않았다. 이것은 수퍼바이저 발달로 인한 기술향상

및 행동변화에 대한 타당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수퍼바이저 훈련에서 무엇을 교육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어려움을 준다. 수

퍼바이저 발달 이론에서나타난 발달 및 성장의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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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극복하기 위해 [표 2]에 선행연구들에서 경험적으

로 나타난 발달 및 성장 요인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

고, 아래에서는 수퍼바이저 발달개념의 문제점을 보완

할 수있는 수퍼바이저 역량의구성개념과관련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2. 연구에서 제시된 수퍼바이저 발달 요인

수퍼바이저 발달 요인 관련 연구

수퍼바이저 발달/
수퍼바이저 역량/유능성 

Bencivenne 외, 1999; Lyon 외, 
2008; Majcher와 Daniluk, 2009; 
Milne & James, 2002; Vidlak, 2002; 
Worthington과 Roehlke, 1979 

수퍼비전 기술/수퍼비전 
작업동맹/피드백/수퍼비전 
수행/수퍼비전의 주안점

이홍숙, 최한나, 2013; Baker 외, 
2002; McMahon과 Simons, 2004; 
Peace와 Sprinthall, 1998; Rapisarda 
외, 2011; Stevens 외, 1997; Vidlak, 
2002    

자신감 향상/불안감소
Majcher와 Daniluk, 2009; McMahon
과 Simons, 2004; Nelson 외, 2006 

자기효능감 Stevens 외, 1997

정체성/역할명료성
Majcher와 Daniluk, 2009; Pelling, 
2008

수퍼바이저 태도 Stevens 외, 1997

자기자각 McMahon과 Simons, 2004

인지복합성 Peace와 Sprinthall, 1998 

2. 교육 및 훈련 요소로서 수퍼바이저 역량 요인

수퍼비전은 정신건강 직업분야에서 핵심 전문역량으

로 정의되어져 왔고[35][44], 핵심 역량은 수퍼바이저들

에게 최고의 관심사였으며, 그 구성개념은 수퍼비전 역

사상 지금이 가장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이해할 수 있게

설명되고 있다[14].

2002년 미국에서는 핵심 역량을 확립하고 차세대 전

문가 훈련을 안내하기 위한 역량모델 형성 및 역량을

측정하는 평가도구의 개발을 위해 학회를 개최하였다.

다양한 수퍼비전 역량을 이해하고 정의하기 위해 지식,

기술 및 가치의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지식이란 수퍼비

전의 모델, 이론, 양식 및 연구에 대한지식을 의미하고,

기술이란 수퍼비전 관계와 동맹을 확립하는 능력과 효

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관계기술

을 의미하며, 가치란 평생학습 및 전문적 성장에 전념

하는 것과 자신의한계를 알기위해 집중하는것을 의미

한다[35]. Falender 외[35]가 제안한 수퍼바이저 역량

구성요인을 [표 3]에 제시하였다. 최근 U.K., 및 호주에

서도 수퍼바이저 역량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

졌다. 미국, U.K., 및 호주에서 확립된 수퍼바이저 역량

은 많은공통점을지니고 있으며, 이 세 국가 기관의노

력의 취지는 수퍼바이저의 역량을 발달시키고, 강화시

키며, 평가하는 것이다[14][17].

표 3. 수퍼바이저 역량의 구성 요인

지식

･수퍼비전이 이루어지는 분야에 대한 지식
･수퍼비전 모델, 이론, 양식 및 연구 지식
･수퍼바이지 발달에 대한 지식
･윤리 및 법적 이슈에 대한 지식
･평가절차와 성과측정에 대한 지식
･수퍼바이지-내담자쌍의 다양성에 대한 자각과 지식

기술

･수퍼비전 관계/동맹 형성 능력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피드백 제공 능력
･수퍼바이지를 위한 다양한 역할 수행 능력
･수퍼바이지의 성장과 자기평가 촉진 능력
･수퍼바이지의 학습동기와 발달수준 평가 능력
･가르치고 교육하는 기술
･자문을 구하는 능력
･유연성

가치

･평생 학습과 전문적 성장에 전념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에 대한 전념
･내담자와 수련자에 대한 책임감
･존중
･다양성에 대한 민감함
･지지와 도전간의 균형
･힘 돋우기
･임상욕구와 교육욕구간의 균형
･윤리적 원칙에 대한 가치

역량 있는 수퍼바이저가 되는 것은 지속적인 성찰,

자기평가, 실무, 및 교육이 요구되는 긴 인생 과정이다.

수퍼바이저들은 수퍼비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

요한 기술을 혼자서 스스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45],

수퍼바이저가 되는 것은 수퍼비전 경험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46],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수퍼비전

수행을 위해 역량 발달은 필요하다[14]. 이를 위해서는

수퍼바이저 역량이 훈련을 통해 어떻게 발달되는지 이

해되어져야 하고[14], 수퍼바이저 역량을 구성하는 지

식, 기술 및가치의 발달을 평가하는 신뢰할수 있는방

법이 필요하다[17]. 역량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지

니고 있는 것을 넘어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USDE[47]에서는 역량에 대한 정의를 전문적인 과업

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능력, 및 지식의 조합으

로 개념화하였고, 교육장면에서는 역량 발달과 평가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4494

개념화하기 위한역량-기반 교육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학습의 기초가 되는 한 개인의 타고난 ‘특

성과 성격’, 이론교육과 같은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발달되는 ‘기술, 능력및 지식’, 그리고 수퍼비전처럼 기

술, 능력 및 지식 사용을 극대화 시키는 ‘통합적 학습경

험’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역량이 형성되고 발달한다

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모델의 마지막 ‘설명단계’에서

는 역량을 적용한결과와 수행에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다[48]. 역량-기반 교육모델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Falender와 Shafranske[17][35]는 이 모델을 처음으로

심리치료 교육과 수퍼비전에 적용하였으며, 이 교육모

델은 수퍼바이저의 역량 발달을 위한 훈련에서도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수퍼비전 수행을 위한 교

육 요소로서 역량에대한 이해를증진시키는것은 중요

하며[49], 점진적으로 수퍼바이저의 역량에 기초한 훈

련이 관심을 받고 있다[17][50].

그림 1. 역량-기반 교육모델

수퍼바이저 역량의 기술요소인 수퍼비전 관계형성과

피드백 전달과 관련하여 Rapisarda 외[51]의 연구에서

초보 수퍼바이저들은 수퍼비전에서 수련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과 관계 확립에 대한 책임감을 경험했고,

경청과 반영 기술들처럼 어떤 기술들은 상담과 유사하

다고 느끼는 반면 수퍼비전 구조세우기, 수련자 발달을

양성하기, 그리고 평가적 피드백과 같은 수퍼비전을 위

한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였다. 여

기서 평가적 피드백 기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퍼비전이 이루어지는 작업환경은 상담과 유사하지만

수련생에 대한 평가요소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Worthington과 Roehlke[37]은 수퍼바이저의 중

요한 행동중 하나로효율적인 수퍼비전에 대한평가로

서 피드백을보고하였고, 피드백은 수퍼비전 과정과 성

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효과적인 수퍼비전 수행을 위한 지

침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수퍼바이저의 관점에서 점차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손진희[7]는 효과적인 수퍼비

전을 구성하는 수퍼바이저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아보

았고 그 결과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모두 수퍼비전

관계와 피드백 관련 행동을 거론하였다고 밝혔다. 소수

연과 장성숙[22]은 수퍼비전 성과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수퍼바이지 관점에서 이루어져온 것에 대해 문제

를 제기하고, 선행연구들을 개관하여 수퍼바이저가 지

각한 효과적인 수퍼비전 요소로서 수퍼비전 관계, 상담

기술, 피드백, 수퍼바이저의 특성과 전문적 역량을 제시

한바 있다. 또한 숙련된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경험에

대한 인터뷰내용을 분석하여 수퍼비전 수행 과정과 수

행 요소에 대해살펴보고, 수퍼비전의조직화, 수퍼비전

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과 전달방식, 수퍼비

전 목표와성과의 기준이 되는 항목및 수퍼바이저로서

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발달 과제들을

도출함으로써 수퍼비전 수행과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

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다[52].

표 4. 연구에서 제시된 수퍼바이저 역량 요인

수퍼바이저 역량 요인 관련 연구

수퍼비전 관계 확립
소수연과 장성숙, 2011, 2014; 손진희, 

2004; Rapisarda 외, 2011; Vidlak, 2002 

피드백
소수연과 장성숙, 2011, 2014; 손진희, 
2004; Borders, 2010; Rapisarda 외, 
2011; Worthington과 Roehlke, 1979 

이상에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수퍼비전

역량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는 현 시대흐름에

맞추어 훈련을 통해 수퍼바이저가 성장시켜야 하는 구

체적 역량 요인과 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한 교육 방법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러 경험적 연구에서 수퍼비

전 관계를 형성하고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수퍼바이저의 발달과 성장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량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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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임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여 [표 4]에 제시

하였다. 다음은 수퍼바이저 교육 및 훈련을 위한 효과

적인 방법 요소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3. 교육 및 훈련의 방법 요소 및 내용

수퍼바이저 훈련은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적 접근이

지지되고 있으며, 수퍼바이저 훈련 방법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이론수업과 경험실습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53]. 수퍼바이저 훈련에서 이론 수업은 교실

강의, 세미나 및 워크숍이 기본 방법이다[45][54][55].

미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수퍼비전과 수퍼바이저의

전문성 강화에 관심을 갖고 수퍼바이저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기준을 수립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

상담 및 발달협회에서는 ‘상담 수퍼바이저를 위한 기준

(Standards for Counseling Supervisor)’을 제시하였다

[15]. 이 기준에서는 효율적인 수퍼바이저 특성을 지식,

역량, 및개인특성으로구성하였고, Borders 등[56]이제

작한 상담 수퍼바이저 훈련을 위한 커리큘럼 가이드

(Curriculum Guide for Training Counseling

Supervisors)는이러한기준에맞추어설계되었다. 이안

내서를 바탕으로이론수업에서 다루는중요한 요인들은

수퍼바이저․수퍼바이지역할및책임, 수퍼비전에서윤

리적․법적 이슈, 수퍼비전모델, 수퍼비전에서평가, 상

담자발달모델, 수퍼비전동맹을형성하고유지하는것,

수퍼비전개입․전략, 수퍼비전에서다양성그리고수퍼

비전에 대한 연구이다[1][31][35][45][56][표 5 참조].

표 5. 이론수업의 내용 및 방법

내용 및 방법 관련 연구
･수퍼비전 모델
･상담자 발달 이론
･수퍼비전 개입 및 전략

･수퍼비전 동맹 형성 및 유지
･수퍼바이저, 수퍼바이지 역할 및 책임
･수퍼비전 관련 윤리적, 법적 이슈
･수퍼비전의 다양성

･수퍼비전 관련 연구물
･수퍼비전에서 평가

Bernard와 Goodyear, 
2014; Borders, 2010; 
Borders 외, 1991 

･수퍼비전 모델 및 이론
･수퍼비전 관련 연구물
･수퍼비전 관련 윤리

Russell과 Petrie, 1994

･교실강의, 세미나, 워크숍

Borders, 2010; 

Stoltenberg 외, 1998; 
Watkins, 2012

Borders[31]는 수퍼바이저의 역할 및 기능, 수퍼비전

의 목표 그리고 수퍼비전 회기 수행을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이론수업이 가치 있음을 제안

하였다.

수퍼바이저 훈련의 경험실습 요소인 ‘수퍼비전 과정

에 대한 수퍼비전’은 비평적 피드백과 직접적 관찰을

할 수 있어서 이론수업 요소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된

다. 이것은 실습경험을 통해 이론적 교육 내용을 더욱

생생하게 학습하도록 돕는 통합적 교육이다. Milne 외

[24] 연구에서는 11개의 연구 개관을 통해 15개의 수퍼

바이저교육방법을 밝혔으며, 그중 피드백, 교육적 역할

시연, 그리고 모델링이 가장 지지되는 훈련방법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연구개관과 전문가

들이 합의한 성명과 일치한다[35][53][57]. 또한여러 연

구에서 수퍼바이저 훈련생의 학습을 촉진시키는 방법

으로 건설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개념적 고찰과 논

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 교육적 역할연습과 행동적

리허설에 참여하는 것, 바람직한 행동을모델링하는것,

기술 및 개념을 필요할 때 가르치는 것, 선택된 수퍼비

전 자료를 읽고 토론하는 것, 그리고 수퍼바이저 훈련

생의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및 과정기록을 검토

하여 비평하고 토론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표

6]에 제시하였다[24][31][35][36][56]. 수퍼비전 과정에

대한 수퍼비전에서 Watkins[14]는 이와 같은 방법들이

수퍼바이저 훈련생의 지식, 자각, 기술 및 정체성의 기

초를 가장 잘 확장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표 6. 수퍼비전 과정에 대한 수퍼비전

방법 관련연구
･피드백
･교육적 역할 시연
･모델링(비디오테이프, 녹음
테이프, 양방향거울)

･기술 및 개념 가르치기
･쓰기 과제
･행동적 리허설
･수퍼비전 자료를 읽고 논의

･메타수퍼비전(자기-성찰 수  
퍼비전, 셀프-수퍼비전)

Borders 외, 1991; Falender 외, 
2004; Falender와 Shafranske, 
2004; Milne 외, 2011; Newman, 
2013; Watkins, 2012 

Newman[58]은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을 교육장

면에서활용하는방법으로“메타수퍼비전(meta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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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언급하며, 동료나 초보수퍼바이저를 교육시키는 교

육자를대상으로 상담자 역할을한 것을 녹화하고 그것

을 스스로 수퍼비전하는 자기-성찰(self-reflection) 연

습방법과 자신의 실제 상담회기를 자기 스스로 수퍼비

전하는 자기-수퍼비전(self- supervision) 방법을 제안

하였다.

수퍼바이저 훈련과정에서 ‘수퍼비전 과정에 대한 수

퍼비전’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Baker 외

[59]는 임상수퍼비전 실습과목에 참여한 실험집단과임

상수퍼비전 실습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분

석을 통해 수퍼비전 실습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의 수퍼

바이저 발달이 학기에 거쳐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수퍼

비전 실습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컸음을 나타냈다. Rapisarda 외[51]는 수퍼

비전 실습과정을 수강한 7명의 박사과정 학생들을 대

상으로 인터뷰를 하여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수

퍼비전 관계 확립과 수퍼비전 기술이 발달했음을 확인

하였고, 수퍼바이지의 성장을 양성하고 지지적이면서

도 정확한 피드백 기술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수퍼비전

과정에 대한 수퍼비전이 중요함을 밝혔다.

수퍼바이저 훈련 효과를 검증한 많은 연구들에서 훈

련과정이 이론교육과 경험적 실습교육을 모두 포함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ajcher와 Daniluk[60]의 연구에

서는 6명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8개월간의 이론교육과

경험적 실습교육으로 구성된 수퍼비전 훈련과정에 참

여하였고 그 결과 그들의 유능성, 자신감 및 역할 명료

성이 발달하였다. McMahon과 Simons[61]의 연구에서

도 수퍼비전 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한 15명의 상담자에

게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실시한 후 CSQ(자신감/자

기자각, 기술, 및 이론적/개념적 지식)를 사용하여 수퍼

비전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훈련 프로그

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사후 훈련과 6개월 후추후 검

사에서 얻은 CSQ점수가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질적 연구에서도 이론교육

과 경험적 실습교육을 포함한 수퍼바이저 훈련 과정을

통해 수퍼바이저 훈련생의 인지 복합성과 수퍼비전 기

술이 발달하였고[62], 수퍼바이저 훈련생들은 수퍼비전

에 대한 자신감 향상과 불안 감소 및 외적 자원에 대한

의존에서 내적 자원에대한 의존으로 전환되는것을 보

여 주었으며[63],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 역량의 긍

정적 변화는 수퍼바이저에 대한 훈련을 요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26].

이상에서 선행문헌 및 수퍼바이저 교육과 훈련의 효

과를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수퍼바이저 교육과

훈련 방법의 주요 요소는 이론수업과 경험실습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론적인 지식과 실천적인 경험

을 통합시키는 수퍼비전과정에 대한 수퍼비전은 수퍼

바이저의 생생한 체험학습을 도움으로써 수퍼바이저의

발달 및 성장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III. 논의 및 제언

지금까지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수퍼바이저 훈련의

초점이 되는훈련 요소로서 수퍼바이저 발달 요인과 수

퍼바이저 역량 구성 요인 및 효과적인 상담 수퍼바이저

교육과 훈련의 주요 방법요소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여러 수퍼바이저 연구 문헌을 통해 수퍼바

이저들이 교육과 훈련을받지 않고활동하고 있다는 사

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증가되고 있으며, 공식단체에 의

해 핵심 역량 모델 안에서 수퍼비전역량이 설명되면서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수퍼바이저 교육과 훈련에 대한

중요성이 심리학분야에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64]. 이

러한 시대 흐름에 맞추어 훈련을 통해 수퍼바이저들이

무엇을 성장시켜야 하는가 즉 훈련의 성과 지표로 삼을

수 있는 훈련 요소들을 선행 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것

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수퍼바이저 발달 이론에서는 발달개념이 심리적 요

인과 전문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한다. 즉

수퍼바이저가 성장함으로써 수퍼바이저의 심리적 구조

가 변화하고 수퍼비전 기술에서의 행동이나 태도 역시

함께 변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심리적 구조란 수퍼바

이저가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불안은 감소하

고 자신감과자율성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며, 수퍼비

전 기술에서의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는 수퍼비전 역량

이 획득됨을 나타낸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수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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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정체성과 역량은 수퍼바이저 발달과 성장의 지표

이며 효과적인 수퍼비전 성과를 위해 수퍼바이저가 노

력하여 성장시켜야 하는 요소인 것이다.

Gosselin 외[50]는 Watkins[14]의 심리치료 수퍼바이

저 발달에 대한 정의를 Falender 외[35]가 제시한 수퍼

비전 역량 요소들과 연결지어 심리치료 수퍼바이저 발

달에 대한 근거-기반 모델(evidence-based model)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지금까지 수퍼바이저 발달

모델에서 제시되어 온 수퍼바이저가 되기 위한 성장과

발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행동적 용어로 명확하

게 정의되지 않았다. 이것은 타당한 조작화와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경험적 증명을어렵게 하

였다. Gosselin 외[50]의 수퍼바이저 발달에 대한 근거-

기반 모델의 제시는 이러한 수퍼바이저 발달이론의 문

제점을 보완하고 수퍼바이저 역량 요소의 중요성을 강

조한 연구로서, 앞으로 수퍼바이저 교육과 훈련 및 수

퍼바이저 발달 연구에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소

들을 확인하게 하고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수퍼바이저 발달을 행동적 용어로 설명할 수

있고 수퍼바이저 성장 및 발달의 지표가 되는 역량을

훈련하기위해서는그 필수 구성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수퍼바이저 훈련에서 발달시켜야 할

핵심 역량 중 하나는 기술요소인수련자와의관계를 맺

고 유지하는 능력과 효과적인 피드백 전달방식 능력이

다. 이것은 여러 수퍼비전 연구에서 밝혀진 효과적인

수퍼바이저의 대표적 행동특성이며, 개인과 전문성 발

달을 촉진시키는 주요 수단이자 수퍼비전 과정과 성과

에 영향을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Rapisarda 외[51]의

연구에서 초보 수퍼바이저들은 수퍼비전에서 수련자와

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과 관계확립에 대한 책임감을

경험했고, 평가적 피드백과 같은 수퍼비전을위한 새로

운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였다. 또한

Worthington과 Roehlke[37]은 수퍼바이저의 중요한 행

동 중 하나로 피드백을 보고하였고, Vidlak[43]의 연구

에서도 수퍼비전 작업동맹을 수퍼바이저 발달 및 성장

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역량 있는 수

퍼바이저는 피드백의 내용과 전달방식에 있어서 수련

자를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수련자와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수퍼바이저 훈련에서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이 수퍼비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다. 수련자와 관계

를 잘 맺고효과적으로피드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

련자의 발달수준에 대한 지식, 수련자와 내담자의 상담

이 이루어지고 있는 맥락 및 근무 환경을 고려할 수 있

는 지식, 및 수련자와 내담자의 관계양식이 수퍼바이저

와 수련자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것을 알아차리고 활용

할 수 있는 수퍼비전 병렬과정에 대한 지식 등 상담과

는 구별되는 전문적 수퍼비전 지식을 수퍼바이저가 지

니고 있을 때 보다 더 역량 있는 수퍼바이저로서 기능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퍼바이저가 되기 위해서는

수퍼바이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

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수퍼바이저의 윤리이고 책

임이라는 가치를 확립하는 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요약하면 수퍼바이저의 발달과 성장을 나타내고 수

퍼바이저 교육과 훈련에서 다루어야하는 구체적 요소

는 수퍼바이저의정체성, 수퍼비전 관계형성능력, 효과

적인 피드백전달 능력, 수퍼비전에 대한 전문적 지식

그리고 수퍼바이저가 되는 과정이 평생교육 과정이라

는 가치에 대한 태도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이것은 기

존의 수퍼바이저 발달 이론과 Falender와

Shafranske[35]가 제시한 역량 이론을 잘 반영하는 것

이다.

최근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퍼바이저들이 수

퍼비전 관련 지식과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 이론수업

과 함께 비평적 피드백과 직접적 관찰을 포함하는 수퍼

비전 과정에대한 수퍼비전을 받는것에 참여해야만 한

다는 수퍼바이저 훈련내용과 모형에 대한 합의가 이루

어지고 있다[35][65].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퍼바이저들

이 무엇을 어떻게 훈련해야 하고 평가되어야 하는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으며, 수퍼바이저 훈련을 안내하

기 위한 지침서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도 소수연과 장성숙[22]은 수퍼바이저 역량에 대한 기

준과 항목, 수퍼비전 진행시 수퍼바이저가 반드시 고려

해야 할 교육 내용과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자들의 합

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바 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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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바이저훈련에 대한 구체적 요구가 없다는것이 문제

로 남아있다. 현재 상담학회나 상담심리학회에는 수퍼

바이저 자격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큰 틀은 있지만 수

퍼바이저들이 자신의 수퍼비전 수행을 점검하고 평가

할 수 있는 기준은 공식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

담자들의 수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이 전문적인 직업 정

체성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학회나 상담분야의 대표

조직의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수퍼바이저가 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의 틀이 마련되고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장면에서는 박사과정 프로그램

에서 수퍼비전에 대한 교육과정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

론 교육과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 수업과같은 실습

경험을 제공하여 초보수퍼바이저들에게 수퍼바이저로

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

이며, 상담자 인턴쉽 과정이 있는 상담실에서는 초보

수퍼바이저들을교육시키는 과정을 포함시켜 이들에게

이론 교육과 수퍼비전 실습경험및 수퍼비전에 대한 수

퍼비전을 통한 통합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되어

진다.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연구 방향과 관련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퍼바이저를 대상으로 한 연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이 수퍼바이저로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지만 수퍼바이지에서 수퍼바이저로 어떤 과정을 통

해 전환되고 역량 있는 수퍼바이저들이 어떻게 준비되

고 창조되는가에 대한 이론과 연구는 상담자 수퍼비전

문헌에서 매우 드물다[1][28][32][59][66]. 수퍼바이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축적됨으로써 수퍼비전 현상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정보는 역량있는 수퍼바이저 양성

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수퍼비전

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상담자 양

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퍼바이저 발달적 관점과 역량에 근거한 수퍼

바이저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수퍼바이저에

대한 발달적 관점은 수퍼바이저를 교육시키는 사람들

에게 수련환경에서 효과적인 수퍼비전의 양자관계 형

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11][31][35][36]. Falender와

Shafranske[67]는 역량에근거한 수퍼비전 훈련이 제정

되기 위해서는 수퍼비전 과정이 보다 엄격하게 연구되

어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럼으로써 수퍼바이

저를 교육시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담자와 수련생들

에 대한 수퍼비전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효과

적인 수퍼비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퍼바이저들에게

무엇을 훈련시켜야 하는지를 알게 한다.

셋째, 수퍼바이저의 발달과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다. 측정은 수퍼비전 연구에서 심각한 문

제로 인식되어왔고 Watkins[13]는 수퍼바이저 발달 연

구의 장애물이 측정의 어려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교육이현재의 수준과 상태를평가하는 것에서 시

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퍼바이저들이 자신의 발달

과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로 된다. 수퍼바

이저의 발달을 측정하는도구로는Watkins 외[40]가 개

발한 Psychotherapy Supervisor Development

Scale(PSDS)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PSDS

는 Watkins의 수퍼바이저 복합성 모델의 임상적 검증

을 위해 개발되었는데, 명확하지않은 요인구조로 인하

여 정체성 단일요인을 측정한다는 문제점과 역량에 대

한 개념이아직 공식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시기적 문

제로 인해전문성 요인을 측정하는문항이 명확하지 않

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서구에서 개발된 측정

도구를 국내수퍼바이저발달 수준평가에 그대로 적용

하는 것에는문화적 차이로 인한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

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수퍼바이저들의 발달

을 나타내는 구성 요소들을 경험적으로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퍼바이저발달과 역량을 측정할수 있는 척도의 개발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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